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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농무성은 미국 내 최

대닭고기회사인타이슨社

에게 닭고기 제품 포장에

‘무항생제 사육’이란 표기

를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충

격적인명령을내렸다.

2007년 6월부터 수 백억

원의돈을써가며경쟁사와

차별화 하기 위해 대대적인 광고 및 판촉 활동

을 펼쳐온 타이슨社는 이 상표 표시권을 지키

기위해긴급히움직이고있다. 

이 결정은 아칸소 주 스프링데일의 타이슨社

가 미 농무성으로부터 2007년 5월에 상표에

‘무항생제 사육’이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승

인을 받은 후인 2007년 11월 6일자 비공개 문

서를통해전달되었다. 

이 표기는 동물사육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

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방법

을 찾고 있는 이 산업계의 회사들이 모두 탐내

는 것이었고, 타이슨社에게는 대단한 히트작이

었다. 

승인을 받자 곧 타이슨社는 팡파레를 울리며

자기네가 무항생제 사육 닭고기를 대량으로 공

급하는 첫회사가될것이라고 발표했다. 그 표

기가 승인되었을 때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타이

슨社의 결정을 칭찬하며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

하라고압력을가했다.

그러나 미 농무성은 그 상표의 승인과정에서

실수가 있었다고 한다. 미 농무성 상표표기 감

독관인 다니엘 엥겔존은“상표 표기가 완벽히

진실되고 자칫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

을막기위해노력하는것”이라고말했다. 이어

서“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은 무항생제 사육을

주장하려 한다면 닭을 사육하는 전 기간에 사

용된 모든 사료에 항생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

아야한다는것이다”고말했다.

한∙미 농무성 대변인은 타이슨社의 상표에

‘무항생제 사육’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말아

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수로 반대되는 내용

(‘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’으로)을 승인해 준

것이라고말했다. 

타이슨社 대변인인 캐리 미켈슨에 의하면 타

이슨社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 수주동안

농무성 관리들과 만나서‘우리(타이슨사)가 옳

았고 그들(농무성)이 잘못한 것’이라고 인정하

게만들려고노력하고있다고한다. 

미 농무성 결정의 핵심사안은 아이오너포어

계 항콕시듐제 사용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

다. 이 제제는닭을사육하는 데콕시듐증을 예

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료에 첨가해 사용된

다. 콕시듐은 단세포 생물의 일종으로 닭의 체

중 감소나 폐사를 일으켜서 생산자에게 경제적

손실을주는질병이다.

- 자료출처 : Cattlenetwork.com report, 2007. 11.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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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농무성, 타이슨社는
‘무항생제 사육’이란 표시를 빼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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